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와서 기자회견 방식으

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기존의 청

와대 입장하고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점을 떠나서도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

께 알고 넘어가야 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

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특검법안 통과할 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

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의 요구를 하면 결국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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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적 이

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저는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

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됩니다. 그

런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합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

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시켜 주

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 공약한 것을 왜 통과시켜 주지 않는지 여러분은 이해

가 가십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그걸 통과 안 시키고 필

요할 때 이런 특검법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특검법은 다수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뭉쳐서 특검법을 자주 만들어 내지만, 앞으

로‘여대’국회가 된다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특검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당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 때에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수처

를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 11월

에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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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에 법리적인 얘기들은 이미 대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이 참 좋은 제도

가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이해시켜 주십

사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

일만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

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뿐만이 아니고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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